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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aimed to explore how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adolescents’ physical self-image and their levels of depression. The sample consisted of 1,328 middle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14th wave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significance analysis of mediating pathways were conducted using SPSS 26.0. and the SPSS PROCESS macro 3.3.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was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self-image and depression. Secon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was also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self-image and depression. Finally, both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demonstrated a significant du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self-image and depres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an integrative approach is necessary for effectively preventing and inventing in adolescents’ depression, one that enhances not only physical self-image but also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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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이하는 과도기적 시기로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 불안정한 정서를 경험하기 쉽다(장수한, 2018). 이러한 변화와 적응의 과정에서 청소년은 ‘심리적 감기’라고 불릴 만큼 흔한 우울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Marcotte et al., 2002), 최근에는 청소년기의 우울을 단순한 정서 반응으로 보기보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 의하면, 2024년 중·고등학생 27.7%가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3년(26.0%)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4명 중 1명 이상이 우울감을 경험함을 의미하는 것이다(교육부, 질병관리청, 2024). 청소년기의 우울은 학교생활 부적응, 약물중독, 비행, 가출 등과 관련되고, 성인에 비해 자기조절력과 스트레스 대처 기술이 부족한 청소년이 심한 우울을 경험할 경우 자살시도나 행동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어 그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권영모 외, 2015; 최인숙, 2012; Compas et al., 2001). 특히 청소년기 우울은 자칫 사춘기라는 이름으로 그 심각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고, 조기발견이나 적극적인 치료 시도율이 성인기 우울에 비해 낮기에(Lewinsohn et al., 2000), 성인기 이후 정서 장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최인숙, 2012). 우울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기에, 청소년기 우울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심리적, 사회·환경적 특성을 주로 살펴보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청소년의 신체 발달에 따른 신체적 자아상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김경미, 염혜선, 2021; 배은진, 2015). 신체적 자아상은 자신의 신체구조와 기능, 외모에 대해 갖는 감정이나 생각, 태도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박하연 외, 2022; Grogan, 2006). 최근 청소년들은 3세대 SNS로 분류되는 이미지 기반 플랫폼(예: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일찍부터 접하면서 신체에 대한 평가나 타인의 시선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김경미, 염혜선, 2021). 이는 2022년 기준, 전국 13～18세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공부(50.8%), 외모(13.3%), 직업(7.4%) 순으로 보고된 통계(여성가족부, 2023)와 2024년 중·고등학생들의 신체이미지 왜곡 인지율이 23%로 나타나, 2023년(21.7%) 대비 약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통계(교육부, 질병관리청, 2024)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대중매체에서 제시하는 이상화된 외모와 체형을 내면화하여 바람직한 신체상 보다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왜곡된 상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으며(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이러한 부정적인 신체적 자아상은 우울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645명의 노르웨이 청소년을 5년간 종단 연구한 패널연구(Holsen et al., 2001)에서는 신체적 자아상이 부정적일수록 우울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적 자아상이 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들에서도 신체불만족은 우울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김경아, 2003), 외모만족도와 우울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김나리, 2013). 이처럼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이 우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신체적 자아상과 우울 관련 연구들은 주로 성인 여성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김정민 외, 2012; Shin & Shin, 2008), 기존의 국내 연구들(김경아, 2003; 김나리, 2013)은 단순 상관관계 분석에 그쳐,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이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신체 불만족과 우울 간의 관계를 경로 분석한 Rodgers et al.(2020)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은 SNS 사용의 일상화로 인해 성인보다 이상화된 신체상을 더 빠르게 내면화하고 왜곡된 자아상을 쉽게 형성하여 우울에 취약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외모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청소년기에 부정적 신체적 자아상을 형성하면 자기 비하, 무기력감 등이 유발되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기에, 적절한 개입과 중재의 측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적 자아상과 우울 간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경험적 연구의 축적이 요구된다.

      특히, 우울은 신체적 자아상과 같은 단일한 개인적 특성의 결과라기보다는, 다양한 개인 내·외적 변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Joormann & Gotlib,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자아상뿐만 아니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신체적 자아상과 우울 간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또래애착은 또래에게 형성된 강한 정서적 유대감으로, 또래 간에 서로 믿고 이해하며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교류하는 긍정적 관계를 의미한다(정청미, 민하영, 2010).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가 이루어지고 학교생활의 비중이 높아지는 시기로, 또래와의 견고한 관계를 통해 또래애착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게 된다(김상미, 남진열, 2011). 또래애착은 상호 간의 신뢰, 의사소통, 연대감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높은 또래애착 수준은 청소년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반면, 또래애착의 저하는 불안, 고독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유도하고 이러한 부정적 정서는 만성적인 기분저하, 슬픔, 의욕저하 등의 요인으로 구성된 우울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이미현, 2014). 실제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고, 또래애착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어(김경미, 염혜선, 2021; 박애규, 2009),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또래애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또래집단의 가치와 기준에 영향을 받아 주관적인 신체적 자아상을 형성하며, 이는 또래관계에서의 자신감과 소속감, 나아가 또래애착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청소년은 또래가 선호하는 이상화된 외모와 자신을 비교하는 ‘외모 상향 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할수록 또래관계에서 자신감있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신체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면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소극적인 성격으로 변해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어려워한다(한미라, 1996).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좋다고 보고함으로써(김경미, 염혜선, 2021; 정은숙, 2011), 신체적 자아상이 또래애착을 유의미하게 예측할 것으로 가정된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과 또래애착과 더불어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을 가치 있고 존중받을 만한 존재로 여기는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Orth & Robins, 2014)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여 우울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한국 아동·청소년 우울과 상관이 높은 4가지 변인인 자아존중감, 학업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부모 양육태도의 효과를 메타분석한 연구(김선미 외, 2012)에서도 자아존중감이 우울과 가장 상관이 높은 변인임을 보고하여, 자아존중감은 우울을 완화시키는 핵심적인 보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신체적 자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개인이 신체에 대해 갖는 감정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전반적인 감정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Harter(2006)는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학업능력, 또래수용, 운동능력, 신체적 외모 등 다차원적 영역별 자아개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신체적 외모에 대한 자아개념이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청소년 초기는 급격한 신체 성장과 함께 이성을 향한 관심이 늘어나는 등 외모 민감도가 빠르게 증가하기에(Gatti et al., 2014), 자신이 또래와 유사한 성장을 보이는지, 또래가 선망하는 외모나 체형을 지니고 있는지를 또래와의 비교나 사회적 평가를 통해 예민하게 받아들여 신체에 대한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실제로 선행연구들(박하연, 홍예지, 2025; Marengo et al., 2018)에서는 청소년의 부정적 신체적 자아상은 자아존중감의 저하와 관련되고, 긍정적 신체적 자아상은 자아존중감의 향상과 관련된다고 보고함으로써, 신체적 자아상이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할 것으로 유추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 내·외적 요인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된다. 이 과정에서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감과 관계성 욕구 충족을 통해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홍채영 외, 2025). 청소년은 성장할수록 부모나 교사와 같은 성인보다 비슷한 수준의 또래와 관계를 맺고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는 경험을 통해 전반적인 자기 가치감을 형성해 나간다. 즉, 또래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면 정서적 유대감과 관계성 욕구가 충족되어 전반적인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반면, 또래애착이 약화되면 심리적 위축이 나타나고 관계성 욕구가 좌절되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이다(정일영, 2023; 정재은, 이혜원, 202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은 또래애착을 통해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은 우울을 완충하거나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변인들의 개별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거나 단일 매개효과 검증에 국한되어 있고,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울은 개별 영향력이나 단일 매개 경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정서문제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신체적 자아상과 우울 간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에, 분석 과정에서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김나리, 2013; You et al., 2017), 우울 수준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나리, 2013; 남궁정은,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통제함으로써 주요 변인들 간 내재적 경로를 보다 명확히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청소년기 우울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우울에 취약한 청소년을 예방 및 중재하기 위한 실천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우울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조사(PSKC) 제14차년도(2021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PSKC는 2008년 출생한 2,150명의 신생아 가구를 층화다단계 표본추출법으로 선정하였으며, 14차년도(2021년) 기준 표본 유지율은 64.9%로 총 1,348가구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4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가구 중 모든 문항에 응답한 1,32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다.

        분석대상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만 13세 3개월(SD: 1.75)이었으며, 남학생 679명(51.1%), 여학생 649명(48.9%)으로 성별 비율은 유사하였다. 거주지역 규모는 중소도시 45.1%, 대도시 35.5%, 읍면 19.2%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4.1세,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6.6세이었으며, 부모 모두 대체로 40대에 해당하였다(어머니 1,121명, 아버지 1,012명). 최종 학력은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전문대/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다(어머니 874명, 아버지 798명).

      

      
        2. 측정도구
        
          1) 신체적 자아상
          신체적 자아상은 Mendelson & White(1982)의 도구를 한국아동패널연구진이 번역·수정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청소년이 직접 응답하는 것으로,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나는 내 체중이 불만족스럽다’ 등의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정되며, 본 연구에서는 평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번과 4번 문항은 역채점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자아상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는 .67로 나타났다.

        

        
          2) 또래애착
          또래애착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패널’에서 애착척도(Armsden & Greenberg, 1987) 중 일부 문항을 추출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청소년이 직접 응답하는 것으로, 의사소통, 신뢰, 소외(역채점)를 묻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정된다. 문항의 예로는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친구들을 믿는다’,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수정한 MCS(2008)의 척도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청소년이 직접 응답하는 것으로, ‘나는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나에게는 좋은 면이 많다’, ‘나는 스스로를 좋아한다’ 등의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정되며, 본 연구에서는 평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4) 우울
          우울은 허만세 외(2017)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이 직접 응답하는 질문지이다. 문항의 예로는 ‘기분이 우울하다’, ‘슬픈 기분이 들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평정되며, 본 연구에서는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는 .70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6.0과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기술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는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 6 model을 활용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적용하였고, 5,000번의 반복 표본 추출과 95%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측정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신체적 자아상의 평균은 2.76(SD=.52),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3.19(SD=.52), 또래애착의 평균은 3.14(SD=.45), 우울의 평균은 1.49(SD=.41)로 나타났다. 또한 표본의 정규성을 판단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모두 3 미만으로 나타나 정상분포의 가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line, 2011).

        
          <표 1> 
				
          

          
            측정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1,328)

          
          

        

        
          
            
              	변인
              	1
              	2
              	3
              	4
              	5
            

          
          
            	1. 성별(남=1, 여=2)
            	1.00
            	 
            	 
            	 
            	 
          

          
            	2. 신체적 자아상
            	-.21**
            	1.00
            	 
            	 
            	 
          

          
            	3. 또래애착
            	.09**
            	.24**
            	1.00
            	 
            	 
          

          
            	4. 자아존중감
            	-.12**
            	.59**
            	.42**
            	1.00
            	 
          

          
            	5. 우울
            	.04
            	-.34**
            	-.40**
            	-.50**
            	1.00
          

          
            	M(SD)
            	 
            	2.76(.52)
            	3.14(.45)
            	3.19(.52)
            	1.49(.41)
          

          
            	왜도
            	 
            	-.08
            	-.14
            	-.39
            	1.46
          

          
            	첨도
            	 
            	.33
            	.29
            	.50
            	2.91
          

        

        
          
            **p<.01
          

        

        

        다음으로 측정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은 자아존중감(r=-.59, p<.01), 또래애착(r=.24,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우울(r=-.34, p<.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자아존중감(r=.42,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우울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r=-.40, p<.01)을 보였으며,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유의한 부적 상관(r=-.50, p<.01)을 보였다.

      

      
        2.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각각의 매개효과뿐만 아니라, 두 변인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6 model을 활용하여 부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분석에서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청소년의 성별을 통제하고,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을 독립변인으로, 우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후 첫 번째 매개변인으로 또래애착을, 두 번째 매개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 <표 3>과 같다.

        
          <표 2>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
            (N=1,328)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95%CI
              	F
              	R2
            

            
              	LL
              	UL
            

          
          
            	또래애착
            	신체적 자아상
            	.232
            	.023
            	9.96***
            	.187
            	.278
            	55.00***
            	.0768
          

          
            	자아존중감
            	신체적 자아상
            	.520
            	.022
            	23.49***
            	.477
            	.563
            	338.14***
            	.4342
          

          
            	또래애착
            	.348
            	.025
            	13.81***
            	.298
            	.397
          

          
            	우울
            	신체적 자아상
            	-.060
            	.023
            	-2.62**
            	-.105
            	-.015
            	137.24***
            	.2936
          

          
            	또래애착
            	-.207
            	.023
            	-8.87***
            	-.253
            	-.161
          

          
            	자아존중감
            	-.277
            	.024
            	-11.58***
            	-.323
            	-.230
          

          
            	우울
            	신체적 자아상
            	-.274
            	.021
            	-13.26***
            	-.315
            	-.234
            	89.25***
            	.1189
          

        

        
          
            주1. 통제변인: 성별
          

          
            주2. CI=Confidince Interval; LL=lower limit; UL= upper limit.
          

          
            *p<.05, **p<.01, ***p<.001
          

        

        

        
          <표 3>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N=1,328)

          
          

        

        
          
            
              	구분
              	B
              	SE
              	t
              	95%CI
            

            
              	LL
              	UL
            

          
          
            	총효과
            	-.274
            	.021
            	13.26***
            	-.315
            	-.234
          

          
            	직접효과
            	-.060
            	.023
            	-2.62**
            	-.105
            	-.015
          

          
            	간접효과
            	 
            	 
            	 
            	 
            	 
          

          
            	전체
            	-.214
            	.019
            	-
            	-.253
            	-.177
          

          
            	경로 1
            	-.048
            	.009
            	-
            	-.066
            	-.032
          

          
            	경로 2
            	-.144
            	.016
            	-
            	-.177
            	-.114
          

          
            	경로 3
            	-.022
            	.004
            	-
            	-.031
            	-.015
          

          
            	경로 1 :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 → 또래애착 → 우울
경로 2 :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 → 자아존중감 → 우울
경로 3 :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 → 또래애착 → 자아존중감 → 우울
          

        

        
          
            주. CI=Confidince Interval; LL=lower limit; UL= upper limit.
          

          
            **p<.01, ***p<.001
          

        

        

        먼저 우울에 미치는 신체적 자아상의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B=-.274, p< .001). 즉, 신체적 자아상이 긍정적일수록 우울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또래애착에 미치는 신체적 자아상의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232, p<.001). 즉 신체적 자아상이 긍정적일수록 또래애착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신체적 자아상(B=.520, p<.001)과 또래애착(B=.348, p<.001)의 영향은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신체적 자아상이 긍정적일수록 그리고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울에 미치는 신체적 자아상(B=-.060, p<.01), 또래애착(B=-.207, p<.001), 자아존중감(B=-.277, p<.001)의 영향도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신체적 자아상이 긍정적일수록 그리고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신체적 자아상과 우울의 관계(R²=.119)를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이 매개할 때(R²=.294) 설명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3>, [그림 1]과 같다. 우선 신체적 자아상이 또래애착을 거쳐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와 신체적 자아상이 자아존중감을 거쳐 우울로 가는 경로 모두 신뢰구간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자아상이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을 거쳐 우울로 가는 이중 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총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모형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신체적 자아상과 우울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 검증결과
            주. 모든 경로계수는 비표준화된 계수임. c=총효과, c'=직접효과.

            **p<.01, ***p<.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은 또래애착,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우울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과 또래애착과의 정적 상관관계 결과(이수현, 2023), 자아존중감과의 정적 상관관계 결과(박하연, 홍예지, 2025; 정은, 정미라, 2018), 우울과의 부적 상관관계 결과(Holsen et al., 2001)와 일관된 것이다. 즉, 청소년이 자신의 신체적 특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높아지며, 우울이 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신체적 자아상의 긍정성은 중요한 심리사회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또래애착은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우울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과의 정적 상관관계 결과(정재은, 이혜원, 2024), 우울과의 부적 상관관계 결과(김경미, 염혜선, 2021; 문은식, 2014)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가 우울 수준과 자아존중감 형성에 유의미하게 관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또래관계를 활용한 교육적·상담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우울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결과(박상수, 안귀여루, 2023)와 일관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가치 인식을 바탕으로 하기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은 우울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이들 변인들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토대로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 또래애착,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우울을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자아상과 또래애착, 자아존중감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Higgins(1987)의 자기불일치 이론(self-discrepancy theory)과 Bowlby(1969)의 애착이론을 통해 설명해 볼 수 있다. Higgins(1987)의 자기불일치 이론은 개인이 지닌 세 가지 자기 표상, 즉 실제적 자기(actual self), 이상적 자기(ideal self), 당위적 자기(ought self) 간의 불일치가 정서적 문제를 유발한다고 설명한다. 특히 실제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 간의 불일치는 불만족감, 실망, 슬픔과 같은 우울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외모나 신체적 매력에 대한 이상적 기준이 사회적·문화적 영향을 통해 형성되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낄 경우 신체적 자아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타나기 쉽다. 이는 곧 심리적 위축과 자기표현 회피, 또래 관계에서의 소극적 상호작용으로 연결되고(김경미, 염혜선, 2021; 정은숙, 2011), 이러한 과정은 친밀한 또래관계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증가시키는 경로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Bowlby(1969)의 애착이론은 애착이 생애 전반에 걸쳐 정서적 안정과 대인관계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본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애착의 주요 대상이 부모에서 또래로 확장되며, 이 시기의 또래애착은 정서적 유대감, 지지, 소속감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사회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청소년이 또래와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경우, 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고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안정적인 또래애착은 청소년의 우울을 완충하는 정서적 보호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에(이미현, 2014), 청소년기 우울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히 또래관계 형성을 장려하는 차원을 넘어서, 신뢰·공감·수용에 기반한 질 높은 또래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신체불만족이 자아존중감을 저하시켜 우울을 심화시킨다는 Choi와 Choi(2016), Duchesne et al.(2017)의 연구결과와 일관되며, 우울을 유발하는 가장 가능성 높은 취약성 요인은 자아존중감이라는 Orth et al.(2009)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앞서 논의한 Higgins(1987)의 자기불일치 이론과 더불어 Wouters et al.(2013)의 취약성-스트레스 모델(vulnerability-stress model)에 근거하여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자기불일치 이론에 의하면,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 간 불일치는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다(Higgins, 1987).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기불일치 수준이 큰 사람일수록 자신을 무가치한 사람으로 평가하게 되어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고(송경은, 이아라, 2015), 자존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존감이 높은 또래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나 반응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쉽게 위축되어 우울을 유발하는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김선미 외, 2012; Choi & Choi, 2016).

      또한,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은 개인이 지닌 심리적 취약성이 특정한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활성화될 때 부정적인 정서적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바탕으로 한다. 즉, 스트레스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개인 내면에 존재하던 심리적 취약성이 부각되어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부정적인 신체적 자아상을 인식하게 되는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면, 낮은 자아존중감이라는 심리적 취약성이 활성화되어 우울이라는 부정적 정서 반응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개입이 우울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며, 자아존중감이 우울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Henriksen, 2016)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을 단순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접근이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과도한 자아존중감은 자기기만, 자기고양으로 인해 타인을 폄하하고 실패나 비판에 취약한 부적응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Baumeister et al., 2003; Crocker & Park, 2004). 즉,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우울을 완충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이를 단순히 고양시키려는 접근보다는, 자아존중감의 질적 특성, 특히 안정성과 내면화 정도를 함께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컨대, 청소년들이 외적 성취나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는 자아존중감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을 기반으로 한 내면화된 안정적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 환경이 더욱 중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이중매개효과는 애착이론의 핵심개념인 내적 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 근거하여 설명될 수 있다. 내적 실행모델이란, 개인이 자신과 타인에 대해 가지는 인지적·정서적 틀로, 초기 애착 경험을 통해 형성되어 이후의 대인관계, 정서조절능력, 자아개념 형성 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Bowlby, 1969). 청소년기에는 부모 중심의 애착이 또래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애착 경험 역시 내적 실행모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시기 또래애착이 불안정하거나 낮은 경우, 청소년은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수용받지 못하고 가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되며, 이는 부정적인 내적 실행모델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Bowlby, 1969). 이러한 부정적인 내적 실행모델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며,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진 청소년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해 우울 증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미국과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불만족과 우울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Choi와 Choi(2016)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신체불만족과 우울 간 관계를 완전 매개한 반면, 한국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분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서구의 개인주의적 문화와 달리 상호의존적 자아개념이 중심을 이루는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이 자아존중감 이외의 요인(예: 또래수용 등)을 통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본 연구결과는 신체적 자아상이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을 거쳐 우울에 이르는 이중매개 경로를 형성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적 자아상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나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국내 연구들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기에, 이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누적되고 비교문화 관점에서의 탐색적 연구가 축적되어 우울에 이르는 다양한 내적 경로가 보다 정교하게 규명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또래애착이 우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자원이 함께 기능해야 한다는 주장(Laursen & Bukowski, 1997)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우울을 완화하기 위한 개입이나 교육 프로그램 설계 시, 단순히 또래애착을 증진시키는 것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전략과 통합하여 접근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청소년이 또래로부터 받는 지지를 자율적이고 긍정적인 자기 가치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청소년 우울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우울을 설명함에 있어 신체 측정의 객관적인 지표(BMI)보다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신체적 자아상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Choi와 Choi(2016)의 주장과 일부 맥락을 같이 한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우울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또래 관계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청소년 스스로 신체적 자아상에 대한 자기불일치 수준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비현실적인 이상적 자아상을 자신의 실제 모습에 적합한 기준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하며,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여 안정적이고 통합된 신체적 자아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적 차원에서는 대중매체가 다양성과 건강성을 반영한 신체 이미지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관리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모 역시 자녀의 신체적 자아상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인 만큼,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가 자기 신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자기보고식 설문 응답에 기반하여 도출되었기에, 응답자의 지각 수준, 반응 성향,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등에 따라 자료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자아존중감이나 우울과 같은 주관적 요인은 자기보고식 응답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관찰법, 심층 면접, 교사나 또래평가 등 측정 방법과 평가자를 다양화하여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신체적 자아상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67로, 일반적으로 심리측정에서 권장되는 기준인 .70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에 연구결과 해석의 일반화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문항 구성의 타당성을 검토한 적절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변인 간 순차적이고 구조적인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으나,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설계에 기반하고 있기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 간 인과관계나 변화 양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신체적 자아상뿐 아니라 자아존중감, 우울도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속성을 지녔기에(홍세희 외, 2006; Tiggemann, 2004),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설계를 통해 신체적 자아상, 또래애착,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변화의 과정과 궤적을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상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 우울의 발생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함에 따라 청소년기 우울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중재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자아상의 개선뿐 아니라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을 함께 향상시키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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